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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후기청소년의 삶의 가치관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자신감의 조절효과

를 분석하는 데 있다. 서울시의 ‘2019년 세대 균형 실태조사’의 19세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2,432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삶의 가치관이 사회참여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가치관이 사회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삶의 자신감이 조절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후기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삶의 가치관과 삶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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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의 책임과 의무, 스스로 의

사결정을 하도록 허용하고, 조장되어야 할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5). Winter

(1997)는 자신의 생활환경에 참여하는 기회 보장을

하는 것이 청소년 참여로 정의하고 있다(Winter,

M, 1997). 청소년 참여는 국내외적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CRC)에 의하면 사회참여는 모

든 청소년의 기본권리로 규정하고 있고(Jeniffer,

2002), 1998년 세계 청소년 장관회의에서 청소년 참

여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김

영지·김세진, 2004; 여성가족부, 2012). 이뿐 아니

라 ‘청소년 2030:UN 청소년전략’에 청소년개발과

청소년 참여를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분야로 청

소년 참여를 선정하고 있고, UN 청소년전략의 1대

우선순위로 사회참여를 선정하고 있다(유네스코한

국위원회, 2019).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사회참여 중요성에 대한 인

식을 같이하면서 다양한 참여 정책들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특별회

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참여 정책을 통해 청

소년들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정치참여에서도 청소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

자체별로 청소년의회 운영 등 청소년의 정치적 참

여도 독려하고 있다(최창욱·전명기, 2013). 선거연

령도 2020년 만 19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청소년의 선거권 범위를 늘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사회참여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다양한 연령 범주가 존재하

는 청소년을 어느 연령대까지 사회참여를 보장해야

하는가에 관한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의 한

국 사회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경향 때

문에 성인 세대의 규율에 순응해야 한다는 태도가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천지은·김민곤·박정민,

2018).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을 9세 이상∼24세 이하의

연령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청소년 참여에 관해서는

19세 미만의 참여와 19세 이상의 참여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19세 이상의 후기청소년

의 경우 선거권이 보장되어 있어 사회참여에 관한

권리가 보장된 반면,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청

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

는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

위원회 등의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구가

있지만, 극소수의 청소년들만 참여하고 있어 모든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참여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 참여에 관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아도 대부분의 청소년 참여에 관한 연

구들은 19세 이상(한숙희·조아미, 2021)보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박명윤, 1992; 천지은·김

민곤․박정민, 2018; 허인숙·이정현, 2004; 황여정,

2021)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중요성보다 상대적으로 19세 이상의 후

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국내외적으로 중요성이 대

두되면서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무엇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참여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

인 요인, 가정요인, 학교 요인 등으로 나타나고 있

다. 먼저 개인 요인으로는 가치관(김영재, 2019; 변

길섭, 2014; 서승호, 2017), 효능감(김동진·김재우,

2021; 박성준·김주일, 2015; 전소연·고일선·배가

령, 2014), 대인관계(하승태·이정교, 2012), 관심도

(전소연·고일선·배가령, 2014), 사회참여 경험(전

지원, 2018) 등이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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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고, 가정요인으로는 가정환경(김위정, 2012)이

학교 요인은 학교 경험(김위정, 2012; 박정서, 2012)

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미디어(이윤주·유혜영, 2016), 문화예술

활동(조미카·구승회, 2020) 등 사회참여에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나 걸음마 단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회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보완되어야 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UN의 청소년 참여

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사회참여에

대한 청소년 개개인의 가치관이 중요하지만, 청소년

개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가치관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Jeniffer(2002)는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면 된다는 인식이나

성인의 역할을 이양한다는 인식, 성인들은 청소년들

을 참여시키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인식, 청소

년들은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회만 필요하다

는 생각 등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오해를 가져

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즉 청소년 개인의 사회참여

에 관한 삶의 가치관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가치관과 사회참여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전혀 없

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가치관에 관한 연구는 부모

의 가치관(서승호, 2017),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김

영재, 2019) 등이다. 이들 연구는 청소년 가치관과

사회참여를 직접적인 관계를 밝히거나 사회참여에

관한 인식 수준 정도를 밝히고 있어 가치관과 사회

참여 간의 인과적 관계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특

히나 후기 청소년의 경우 19세에서 24세로 고등학

교를 졸업한 연령대로 대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연

령들이다. 이들은 선거권 등 성인으로의 사회참여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 사회참여의 권리가 보

장된 후기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개인의 가치관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는 사회참여와 능력개발의 순환적 성장 관계

를 고려하여야 한다(김갑철, 2016; 이현주, 2015). 이

현주(2015)는 사회적 활동과 인지기능 간에는 단순

한 원인과 결과의 인과 관계적 해석보다 순환적 관

계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즉, 사

회참여가 청소년의 능력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자신

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험이 필요하고, 이러한 경험

은 청소년의 능력과 자신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사회참

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전기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험

이 있는 경우 후기 청소년이 되었을 때 사회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순환적 관계가 성립

된다는 것이다(김갑철, 2016; 이현주, 2015). 따라서

후기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삶의 자신감 요인이 고

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삶의 자신감은 가치

관과 사회참여간에 조절변인으로 작동 가능성 이

높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도 스스로의 삶의 만족도

가 높아지면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높아지게 되고,

삶의 자신감이 높아지면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행동

으로 표출될 수 있게 된다(박은아·김현정·서현숙,

2009). 삶의 가치관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데

삶의 자신감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조절효과도 보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19세∼24세의 후기청

소년의 사회참여에 삶의 가치관과 삶의 자신감이

영향을 미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자신

감은 삶의 가치관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조

절변수로 작동할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동안 후기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다룬 연구들은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 그 영향력

을 분석하는 탐색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각

변인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이루면서 후기청소년의

사회참여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한계

가 있다. 특히 후기청소년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 간에 조절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

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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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토대로 후기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종

속변수로 설정하고,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삶의 가치관과 삶의 자신감 간의 관계를 알아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삶의 가치관과 삶의 자신

감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삶의 가

치관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데 삶의 자신감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의 삶의 가치관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자신감의 조절

효과를 분석함으로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밝히는 데 있다.

2. 이론적 배경

1) 후기 청소년의 사회참여

청소년 시기는 애착에서 독립의 과정으로 성장하

는 시기이다. 이러한 발달 특성 때문에 사회참여는

청소년기에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손진희·이해경, 2019). 즉, 청소년기의

다양한 사회참여는 자연스럽게 사회화로 나아가게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이다(Youniss ct. al,

1997).

사회참여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의 사회적 활동의

하나로서 어떤 단체나 조직체에 단순한 개입이나

참석보다도 더욱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입하

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을 선거에 참여하

거나, 신문 등 언론에 참여하거나, 민원서 제출, 집

단행동에 참여, 시민단체 가입 등에 관한 활동을 말

한다(교육부, 1996, 허인숙·이정현, 2004).

사회참여에 관한 개념을 박가나(2009)는 청소년

의 사회참여를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

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고,

김영인(2017)은 집회 및 시위 참여, 봉사활동 등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활동까지의 다양한 참여로 정의

하고 있다. 허인숙과 이정현(2004)은 사회참여를 사

회구성원이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

동체에 관련되는 의사결정과정을 비롯한 모든 사회

과정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청소년

의 사회적 활동의 하나로서 어떤 단체나 조직체에

가입, 참석, 집회 참여, 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

하고자 한다.

후기 청소년기의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화로 나아

가는 자연스러운 현장이지만 후기 청소년의 사회참

여에 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첫째는 후기 청소년들이 심리 정서적 어려

움 때문에 사회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다. 김지경과 이윤주(2018)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건강보험심사원평원의 의료통계를 분석한

결과 20대 청년이 세대 간 격차, 세대 내 격차, 취

업, 불투명한 사회 등으로 인해 심리 정서가 급격하

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환

경적 요인들 때문에 우울, 불안, 자살 등의 후기 청

소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급

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참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개인의 능력보다 가정 배경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경험을 하면서이다. ‘개천에서 용 안 난

다.’, ‘3포세대’, ‘7포 세대’ 등과 같이 후기 청소년들

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능력으

로 성공 여부가 판단되기보다는 부모의 능력에 따

라 결정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사회참여

를 더 소극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후기 청소년은 심

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등으로 사회참여를 위축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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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삶의 가치관과 사회참여

가치관은 개인이 신념을 가지고 선택하며 평가하

는 바람직한 최종상태로 사회활동, 문화, 진로(직

업), 일상생활, 대인관계 등의 각 영역에 대한 개인

의 신념, 태도, 판단의 영향으로 정의될 수 있다

(Newcomb et al. 1970).

가치관은 사회사상과 일상생활의 의식이 결합하

면서 형성된다. 가치관은 도덕적 판단 기준과 어떤

행동을 판가름하는 기준을 내포하고 있어서 어떠한

행위가 옳고 그릇된 행동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이

에 따라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가치관에 따라 삶의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

양한 분야에서 가치관과 참여에 관한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다. 먼저 미국 나노과학자를 대상으로 과

학 기술인력의 사회참여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밝힌 김영재(2019)는 미국 나노과학자들은 대

중을 보는 관점이나 정치, 종교관 등 다양한 가치관

의 영향을 받아 사회참여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스포츠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참여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황철상(2010)은 스포츠를 신체적, 품성적, 사교

적, 심리적, 경제적 등의 관점에 따라 가정지향, 취

미 오락, 스트레스 해소, 건강지향, 자기 계발 등의

참여 형태로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가

치관과 운동지속 행동을 연구한 노수연(2018)의 연

구에서도 신체 가치관은 운동지속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운동지속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를 변

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신념을 주고 이는 사회적

관계를 갖는데 외모가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신념

을 매개로 운동지속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후기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사회참여의 선행연구

들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김갑철

(2016)은 청년 유권자의 탈 정당화와 가치관과 이념

에서 가치관과 이념의 영향력이 강하게 존재한다는

연구와 가치관은 결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남정

은, 2013; 이삼식, 2006; 최효미, 2017)는 연구가 제

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사회참여를 위축하

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후기 청소년의 가치

관과 사회참여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처럼 가치관은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

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의 삶의 가치관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3) 삶의 자신감과 사회참여

자신감은 자신을 믿는 감정이다. 일반적으로 자

신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든 대범하게 행

동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빠르게 적응한다. 반면에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소심하게 행동으로 고백,

발표, 시험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신감은 자아존중감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모습을 인정

하고 수용하고, 가치 있게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의

미한다(이은숙·이경순, 2018).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응력이

높고, 대인관계에서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조현주 외, 2014). 반면 자아존중감

이 낮은 경우 주변 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자

신감이 낮고,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생

각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운 것

으로 알려져 있다(Campbell et al., 1996).

자신감은 신체활동과 깊은 관련성도 있다(Sallis

et al., 1992). 정기적으로 걷기를 하는 경우 가끔 걷

지 않는 사람에 비해 높은 자신감을 보이고(Eyler,

Brownson, Bacak, & Housemann, 2003), 심리·신

체적 자신감은 자기 삶의 목표 수행에 도움이 된다

(권수정, 2005), 청소년들의 높은 스포츠자신감은 학

교생활 적응과 신체 자기개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허정훈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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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후기청소년들은 취업, 결혼, 주거 등의 불

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이라는 심리 정서적 어려

움을 경험하고 있어서 사회참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곽윤경, 2021). 이처럼 자신감은 참여를 활성화

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는 중요한 조절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치관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신감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2019년 서울특별시에서 청년세대들의 사회·경제

적 실태의 변화를 안정적으로 추적 관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대균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대

균형 실태조사는 2019년에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세대 10,000명을 표본으로 95%

±0.98%p 신뢰수준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2019

년 세대균형 실태조사’ 자료 중 19세에서 24세 이하

의 연령에 해당하는 후기청소년 2,4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서울시, 2019).

2. 측정도구

1) 독립변인 - 삶의 가치관

삶의 가치관 변수는 2019년 서울시 세대균형 실

태조사에서 조사된 가치관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KMO와 Bartlett의

검정을 시행한 결과 KMO 값이 0.761로 변수들의

선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Bartlett 검정을 통

해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요

인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관 문항은 5

개 문항으로 ‘나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살고 있

다’, ‘나의 노후는 안정적일 것이다’, ‘나의 삶은 전

반적으로 안정적이다.’, ‘나는 창업 등 새로운 도전

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 ‘나는 가치관

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로 구성되어 있고, 1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가치관이

건강한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764

로 나타났다.

2) 조절변인 - 삶의 자신감

삶의 자신감 변수는 2019년 서울시 세대균형 실

태조사에서 조사된 자신감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KMO와 Bartlett의

검정을 시행한 결과 KMO 값이 0.799로 변수들의

선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Bartlett 검정을 통

해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요

인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 문항은 5

개 문항으로 ‘원하는 일자리를 갖는 것에 자신감 있

다’, ‘내 집 마련에 자신감 있다’, ‘연애 및 결혼에

자신감 있다’, ‘아이 양육’,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

계에 자신감 있다’로 구성되어 있고, 1점이 ‘전혀 그

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

록 삶의 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분

석한 결과 .823로 나타났다.

3) 종속변인 - 사회참여

사회참여 변수는 2019년 서울시 세대균형 실태조

사에서 조사된 참여성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를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KMO와 Bartlett의 검

정을 시행한 결과 KMO 값이 0.691로 변수들의 선

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Bartlett 검정을 통해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요인

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 문항은 3

개 문항으로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미래사회

- 156 -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는 정치적 문

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의

노력은 지역공동체나 사회문제 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로 구성되어 있고, 1점이 ‘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

참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815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3.0, Amos 23.0 프로그램

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각각 p<.05, p<.01,

p<.001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으

로는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을 적용한 효과성 분석 등을 실시하

였다. 조절 효과 분석에는 각 변수의 평균 중심화

(mean-centering)를 실시하여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Baron과 Kenny(1986)의

인과관계 전략을 활용한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

을 적용하여 조절 효과를 분석하셨다. 1단계는 평균

중심화(mean-centering)한 가치관을 독립변수에 투

입하고 사회참여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였다. 2단계

에서는 조절변수인 자신감을 독립변수로 추가로 투

입하였고, 3단계에서는 가치관과 자신감의 상호작

용 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단순회귀 선의 기울기와 조절 효과의 유의성은

Hayes(2013)의 SPSS Macro 프로그램인 PROCESS

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Ⅲ. 결과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표

Ⅲ-1>과 같다. 남자가 1,154명, 여자가 1,278명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4세가 25.2%로 가장 많은 것으로나

타났고, 그 다음으로 23세(18.7%), 19세(16.4%), 22

세(1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거주지역

으로는 노원구가 5.8%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는 2.1∼4.9%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432)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1154 47.5

여성 1278 52.5

연령

19 400 16.4

20 220 9.0

21 355 14.6

22 388 16.0

23 455 18.7

24 614 25.2

거주

지역

종로구 63 2.6

중구 52 2.1

용산구 62 2.5

성동구 83 3.4

광진구 101 4.2

동대문구 104 4.3

중랑구 97 4.0

성북구 119 4.9

강북구 83 3.4

도봉구 99 4.1

노원구 141 5.8

은평구 102 4.2

서대문구 100 4.1

마포구 96 3.9

양천구 119 4.9

강서구 110 4.5

구로구 93 3.8

금천구 7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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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빈도 퍼센트

거주

지역

영등포구 84 3.5

동작구 105 4.3

관악구 118 4.9

서초구 100 4.1

강남구 112 4.6

송파구 123 5.1

강동구 96 3.9

2. 주요 변수의 양호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19년 서울시 세대균형 실

태조사의 양호도 분석을 우선하여 실시하였다. 다변

량 통계분석은 정규분포(normality), 등분산성

(homoscedasticity), 선형성(Linearity) 등을 만족해

야 한다. 이러한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분석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성태제, 2008).

1) 정규성 검증

측정 도구의 양호도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 및 정

규성 검증을 위해 각 변수의 왜도 와 첨도를 <표

Ⅲ-2>와 같이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각 변수의 왜도

와 첨도는 각각 절대값 2 미만, 5 미만으로 정규성

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왜도가 2보다 작거나 첨도가 7보다 작은 경우 추정

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West et, al., 1995).

또한, 주요변수를살펴본결과자신감의경우 5점

만점에 2.858점으로 보통(3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가치관(M=3.170점)과 참여(M=3.028

점)은 보통(3점)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통계량
표준

오차
통계량

표준

오차

삶의

자신감
2432 2.848 .753 -.057 .050 -.012 .099

삶의

가치관
2432 3.170 .671 -.286 .050 .608 .099

사회

참여
2432 3.028 .803 -.372 .050 .045 .099

2) 상관분석

자신감, 가치관, 사회참여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Pearson 상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Ⅲ-3>과 같다. 자신감과 가치관, 자신감과 참

여, 가치관과 참여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

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자신감과 가치관의 상관은 .671로 강한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감과 참여(r=.416),

가치관과 참여(r=.515)는 보통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 상관분석

삶의 자신감 삶의 가치관 사회참여

삶의 자신감 1

삶의 가치관 .671** 1

사회참여 .416** .515** 1

**p<.01

3) 확인적 요인분석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은 추상적인 구성개념인

구성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검증에 주로

사용된다. 구성개념 타당성은 측정 도구가 연구하고

자 하는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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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 구성개념타당성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검증을 위해서 개별

측정변수들의 부하량을 통해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를 검증하는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도출하여 확인하였다.

(1) 집중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 경로에서

첫 변수를 1로 고정하였고, AVE(평균분산 추출)와

C.R.(개념신뢰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표 Ⅲ-4>

와 같다.

요인의 개념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 출(AVE)

가 .9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Bollen, 1989; Hair et al, 1998).

<표 Ⅲ-4>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경로
비표준화 표준화

계수

평균분산

추출

(AVE)

개념

신뢰도

(C.R.)Estimate S.E. C.R.

E031 ← 가치관 1.000 .746

.943 .988

E032 ← 가치관 1.186 .032 37.251*** .802

E033 ← 가치관 .802 .035 23.185
***

.500

E034 ← 가치관 .852 .029 29.277*** .628

E035 ← 가치관 .542 .027 20.421*** .442

E011 ← 자신감 1.000 .560

.913 .981

E012 ← 자신감 1.352 .056 23.961*** .638

E013 ← 자신감 1.619 .058 27.776
***

.823

E014 ← 자신감 1.655 .060 27.433*** .802

E015 ← 자신감 1.453 .060 24.210*
***

.648

E041 ← 참여 1.000 .686

.960 .986E042 ← 참여 1.214 .037 32.798*** .809

E043 ← 참여 1.302 .039 33.063
***

.834

*p<.05, **p<.01, ***p<.001

(2) 판별타당성

본 연구에서 판별타당성을 분석을 위해 상관계수

의 제곱값과 AVE값을 비교한 결과 <표 Ⅲ-5와

같다. 모든 변수에서 AVE값이 상관계수의 제곱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Ⅲ-5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삶의

자신감

삶의

가치관
사회 참여 AVE

삶의

자신감
1 .913

삶의

가치관
.450 1 .943

사회 참여 .173 .265 1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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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자신감의 조절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Ⅲ

-6>와 같다.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총 3단

계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가치관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가치관과 자신감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세 번째 단계로 가치관과 자신감의 변수를 각각

평균 중심화를 실시한 후 가치관과 자신감 변수의

값을 곱한 점수를 투입하여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단계에서 설명력의 변화

정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삶의 가치관이

사회참여(B=.616***)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조절변수인 삶

의 자신감을 투입한 결과 가치관(B=.513
***
)과 삶의

자신감(B=.137***)이 사회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의 변화

는 9% 증가하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

인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삶의 가치관

(B=.503
***
), 삶의 자신감(B=.141

***
), 가치관×자신감

(B=.-.049
***
)이 사회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의 변화도

0.2% 증가하였다. 증가한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 삶의 자신감 조절 효과 분석

구분
Step1 Step2 Step3

B β B β B β

상수 .000 .000 .017

삶의 가치관 .616 .515
***

.513 .428
***

.503 .421
***

삶의 자신감 .137 .129*** .141 .132***

가치관×

자신감
-.049 -.042

*

R
2
(△R

2
) .265 .274(.009

***
) .276(.002

*
)

F 873.522
***

458.846
***

308.414
***

*p<.05, **p<.01, ***p<.001

이는 후기청소년의 삶의 가치관이 사회참여에 미

치는 영향에서 삶의 자신감은 순수 조절변수인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삶의 가치관과 삶의 자

신감이 높을수록 사회참여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긍정적 삶의 가치관이 증가함에 따

라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변수가 음(-)

으로 나타나 삶의 자신감이 커질수록 삶의 가치관

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양(+)의 영향을 약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삶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

우 삶의 가치관이 사회참여에 영향일 미치지만, 삶

의 자신감이 높을수록 삶의 자신감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Ⅲ-1]과 같다.

*p<.05, **p<.01, ***p<.001

[그림 Ⅲ-1] 삶의 자신감 조절효과

Mo = 삶의 자신감

[그림 Ⅲ-2] 삶의 자신감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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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한 결과

<표 Ⅲ-7>와 같다. 조절변수인 삶의 자신감은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LLCI) -.09와 상한값(ULCI)

-.01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삶의 자신감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 삶의 자신감 조절효과 분석

구분 B S.E. t LLCI ULCI

constant 3.04 .02 196.39
***

3.01 3.07

삶의 가치관 .50 .03 17.89*** .45 .56

삶의 자신감 .14 .02 5.67*** .09 .19

가치관×자신감 -.05 .02 -2.40
*

-.09 -.01

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의 삶의 가치관이 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자신감의 조절 효과

를 분석함으로 후기청소년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밝히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밝히기

위해 2019년 서울시에서 청년세대들의 사회·경제

적 실태의 변화를 안정적으로 추적 관찰하기 위한

(가칭) 서울청년패널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을 목

적으로 시행한 ‘2019년 세대 균형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2019년에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세대 10,000명을 표본으

로 95% ±0.98%p 신뢰수준을 갖는다. 이 중에서 후

기청소년에 해당되는 19세에서 24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2,4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삶의 가치관이 사회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삶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사회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김

갑철(2016)과 이현주(2015)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삶의 가치관은 사회사상과 일상생활의 의식

이 결합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사회참여와 삶의 가

치관은 순환적 관계로 볼 수 있다. 삶의 가치관이

긍정적일수록 사회참여의 비율이 높아지고, 사회참

여가 높으면 사회사상과 일상생활의 의식이 결합

되어 삶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미이

다. 즉 후기청소년의 삶의 가치관을 높이려는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전기 청소년

기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의미 있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시기이다. 한마디로 전기 청소년 시기는

자아정체성 확립이라는 과제를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가치관, 정체성, 도덕성 등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한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전기 청소년 시기부터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는 삶의 가치관이 사회참여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데 삶의 자신감이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가치관 긍정적으로 높아질수록 사회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하지만 삶의 자신

감이 낮은 경우는 삶의 가치관이 사회참여에 도움

을 줄 수 있지만, 삶의 자신감이 평균 이상으로 높

은 경우 삶의 가치관은 오히려 사회참여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기청소년의 삶의 가치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또 하나는

삶의 자신감이 환경적 배경에서의 자신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

도록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기청소년의 사회참

여를 높이려는 방안으로 교육적 측면과 정책적 측

면, 사회적 측면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교

육적 측면이다. 후기청소년의 사회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삶의 자신감과 삶의 가치관

임을 밝혀짐에 따라 후기 청소년의 삶의 자신감과

삶의 가치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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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후기청소년의 교육기관으로 전문대학,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의 교육기관을 통해 삶의 자

신감과 삶의 가치관을 높일 수 있는 교육체계가 마

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정책적 측면이다. 후기청소년의 삶의

자신감을 낮게 하는 요인으로 취업, 주거, 결혼 등의

불투명한 미래 사회의 불안감을 들 수 있다. 즉, 후

기청소년의 삶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적

으로 주거, 취업, 결혼 등의 불투명한 미래 사회로

부터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후기청소년의 주거

정책, 취업 정책, 결혼정책 등의 안정적인 정책 마

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책은 너무 높은

지원이나 낮은 지원의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삶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개인

의 역량이나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발판을 마련되어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사회적 측면으로 부모의 배경이 아닌 개

개인의 능력 중심의 사회참여문화가 형성되도록 하

는 것이다. 후기청소년의 삶의 가치관이 조절 효과

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한 삶의 가

치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즉, 개인의 능력중심의 사회

참여문화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회참

여 문화는 성인 세대가 이러한 문화를 형성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후기청소년이 건강한 삶의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

해서 삶의 가치관, 삶의 자신감을 높이는 방안 마련

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

른 변화를 살펴보는 종단적 연구가 아닌 횡단적 측

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

다. 두 번째로는 후기청소년을 서울시에 거주하는

후기청소년을 표본으로 추출하였기 때문에 전국적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후기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 특성,

직업 유무, 직업 유형 등 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하

지 못한 한계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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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the Life Values of Late Adolescents

in Seoul on Social Participation

:Moderating Effect of Confidence in Life

TaeKeun Kim

SUNGSAN HYO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moderating effect of confidence in life in the impact of the life

values of late adolescents on social participation. This study analyzed 2,432 adolescents

aged between 19 and 24 in the “2019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Generation

Balance” by the City of Seou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life valu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 impact on social

participation. Second, confidence in life moderated the significant impact of values on social

participation.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for en-

hancing life values and confidence in life to promote late adolescents’ social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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